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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역사 속의 디아스포라와 경계인> 학술회의 개최
인천문화재단-경기문화재단-한국역사연구회 공동 개최

○ (재)인천문화재단은 경기문화재단, 한국역사연구회와 공동으로 5월 23일(토) 10시~18시까지 <역사 속의
디아스포라와 경계인>이라는 주제로 제3회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했다.

○ 이번 학술회의는 ‘이산’과 ‘이주민’에 대한 역사적 연원과 사례를 고대부터 근·현대까지 통시대적으로 고찰하며
총10개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. 기조강연은 근대 인천의 디아스포라와 경계인이라는 제목으로 인하대 이영호 교수
가 발표했으며, 오전에는 제1발표~제4발표로 고대와 고려시대 경계인에 대해서, 오후에는 제5발표~제10발표로 조
선시대, 일제강점기, 해방 후, 냉전시기 경계인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.

○ 이번 학술회의는 코로나19 감염 및 예방을 위해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, 발표자·토론자만 모였고,
유튜브 채널 ‘인천문화재단IFAC’, ‘한국역사연구회’에서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해 관심을 끌었다.

○ 인천문화유산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행사와 학술 발표 등이 취소되거나 연기된 상황에서 온라인 생중계를
통해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접점을 마련하고자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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